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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주 요 내 용 >

□ 육아정책연구소(소장 황옥경)는 KICCE Policy Brief Issue 32 「Designin
g Korea's Integrated Quality Assessment System for ECEC: Lessons fr
om International Experience」를 영문으로 발간했다. 이번 브리프는 202
5년 수시과제 「유아교육·보육 평가체제의 통합 방향과 미래과제」(연구

책임자: 박창현 연구위원)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, 1
5개국의 영유아 교육·보육(ECEC) 평가체계를 비교·분석하여 유보통합을 

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통합 평가체계 설계 방향을 제안하였다.

□ 브리프는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를 새롭게 규정하였다. 관할 부처를 하나로 

합치는 것을 넘어, 무엇을 좋은 교육·보육으로 볼 것인지, 그리고 평가에서 

확인된 결과가 실제 교실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통

합의 본질이라는 것이다. 브리프는 국제 경험을 근거로, 통합의 성패를 가

르는 것은 행정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법·재정·교육과정·평가·현장이 하나

의 기준으로 맞물리는 깊이임을 강조하였다.

□ 아울러 OECD 자료와 15개국의 제도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ECEC 평가

체계를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. 첫째, 중앙집중형 외부평가 모델은 국

가가 표준화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는 데 강점이 

있으나, 평가가 지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기관이 질 향상보다 평가 통과

에 집중할 수 있다. 둘째, 혼합형(Hybrid) 모델은 외부평가와 자체평가를 

결합해 지속적 질 개선(CQI) 체계를 이루며, 호주와 싱가포르가 대표 사

례이다. 셋째, 성찰 중심 내부평가 모델은 교사의 팀 기반 성찰을 핵심

에 두고 외부평가가 이를 지원하며,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다.

“평가 결과가 현장의 전문성 향상과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어야”
해외 15개국 평가체계 분석으로 유보통합 평가체계 설계 방향 제시

육아정책연구소 KICCE Policy Brief Issue 32,

「Designing Korea's Integrated Quality Assessment System for ECEC: 

Lessons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」발간



- 2 -

상세문의: 영유아정책연구실 글로벌협력연구팀 박창현 연구위원 02-398-7789

배포부서: 기획조정본부 출판홍보팀장 김혜진                  02-398-7729

출판홍보팀 주송희 책임행정원      02-398-7740

□ 연구진은 국가별 제도가 서로 다름에도 효과적인 평가체계에는 다섯 가

지 공통 원칙이 있음을 확인하였다. ▲관찰에 기반한 과정적 질 평가, ▲
평가-지원-피드백-재평가로 이어지는 지속적 질 개선(CQI), ▲서술형 결

과 공개와 후속 지원의 연계, ▲중앙-지방-기관을 연결하는 거버넌스, ▲
형평성을 평가 전반의 설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. 이 원칙들이 함께 작

동할 때 평가가 행정 절차를 넘어 실제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.

□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우리나라 유보통합을 위한 여섯 가지 정책 방

향을 제안하였다. ▲지속적 질 개선(CQI)에 기반한 혼합형 평가체계 구

축, ▲평가자의 역할을 감독관에서 코치로 전환, ▲지도·감독 기능과 질 

평가 기능의 분리, ▲서술형 결과 공개와 후속 지원의 연계, ▲중앙-지방

-기관을 잇는 통합 데이터 기반 구축, ▲형평성을 평가체계 전반에 내재

화하는 설계이다. 브리프는 평가 결과가 코칭·전문성 개발·후속 지원과 

구조적으로 연결될 때, 평가가 기관의 부담이 아니라 현장의 성장으로 

이어진다고 강조하였다.

□ 연구책임자인 박창현 연구위원은 “국제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

은, 평가의 성패가 감독의 강도가 아니라 평가 결과가 실제 지원으로 연

결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”이라며 “통합 평가체계는 기관을 평가하는 

데 그치지 않고, 그 결과가 현장의 전문성 향상과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

구조가 되어야 한다”고 제언하였다

□ KICCE Policy Brief 원문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: KICCE Policy Brief 32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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